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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이어온 신진작가 플랫폼 ... ‘마중물 2026’에서 만나는 동시대 미술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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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예술가들의 가능성을 조명해 온 김리아갤러리의 대표 기획전 ‘마중물 2026’이 오는 7월 2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2014년 시
작된 ‘마중물’은 지난 11년간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 차세대 작가들을 소개하며, 신진작가 발굴과 지원의 플랫폼으로 자
리매김해 왔다.

‘마중물’은 단순한 신인 작가 소개전에 머무르지 않는다.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먼저 붓는 한 바가지의 물을 뜻하는 전시명
처럼, 작가들에게는 창작 여정의 전환점이자 도약의 계기를 제공하고 관객과 컬렉터에게는 새로운 감각과 시선을 발견하는 기회를 
마련해 왔다.

올해 전시에는 김지호, 김지희, 박재은, 승지원, 염지애, 이강연, 이성은, 이시현, 이현도, 크리스틴 조 등 10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 
설치, 조각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들은 각기 다른 조형 언어와 작업 방식을 바탕으로 개
인적 경험과 기억, 사회적 풍경, 환경적 문제의식 등을 탐구하며 동시대 예술이 포착하는 다층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특히 ‘마중물 2026’은 완결된 결과물보다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과 탐색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작품 속에는 작가들이 자신만
의 언어를 구축해 가는 과정의 흔적이 담겨 있으며, 서로 다른 관심사와 매체적 실험은 오늘날 세계를 인식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드
러낸다.

김리아갤러리는 지난 11년간 ‘마중물’을 통해 신진작가들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한편, 예술가와 관객, 시장을 연결하는 건강한 예
술 생태계 조성에도 힘써왔다. 이번 전시는 동시대 미술이 품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과 세대적 감각을 조망하는 자리로서, 한국 미술
계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작가들의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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